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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SUV비교시승기

가속성능제동력은코나,핸들링은트랙스가한수위

로드테스트김기범편집장,강준기자
현대차디올뉴코나

실내시원한공간감,수납함넉넉

정차할때소음적고진동도없어

쉐보레트랙스크로스오버

꼬부랑길운전한층즐거운느낌

뒷좌석의무릎공간더여유로워

현대자동차디올뉴코나(이하코나)와쉐보레

트랙스크로스오버(이하트랙스)는국내뿐아니라

수출시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양사의대표소

형 SUV다. 트랙스는 2013년 데뷔해 국내 소형

SUV시장을개척한주역.탄탄한기본기를앞세워

티볼리(KG모빌리티) QM3(르노코리아)와 함께

소형SUV붐을일으켰다. 올해2세대로진화하면

서디자인을송두리째바꾸면서 가성비 (가격대

비성능)높은차로주목받고있다.코나는2017년

소형SUV시장의후발주자로등장했다. 최근2세

대로거듭나면서개성강한디자인과호쾌한엔진

출력으로관심을끌고있다.현대차의고성능브랜

드 N 과 전동화 모델까지 갖춰 폭넓은 선택지를

제공한다.

코나,트렁크용량트랙스보다2L작아

차체길이는트랙스가코나보다 190㎜더길다.

너비는두차모두1825㎜로같은데, 휠베이스(앞

뒤차축거리)는트랙스가40㎜더길다. 그럼에도

공차중량은트랙스가더가볍다.휠은두차종모두

17~19인치를끼운다. 타이어가노면에닿는부위

(트레드)의너비는트랙스가10㎜더넓다.트렁크

용량도트랙스가725L로2L더크다.제조사가밝

힌 용량 외에 레이저측정장비로두차트렁크의

가로세로높이를 재봤다. 트렁크 가로 최대 너비

는트랙스가한층여유롭다.세로길이역시미세한

차이로우열을유지했다.반면,트렁크높이는키가

큰코나의승리다.

두차의실내분위기는정반대다.코나는시원한

공간감을 강조했다. 12.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

12.3인치중앙모니터를연결했다.사용빈도가높

은 온도조절장치 등은 물리 버튼으로 조작하는데

간격과크기, 폰트가큼직해쓰기좋다. 동반석대

시보드와좌우앞좌석사이에넉넉한수납함을챙

겼다.도어포켓도트랙스보다한층크다.트랙스는

운전자공간중심으로젊게꾸몄다.운전석쪽으로

과감히 비튼 센터페시아와 11인치 디스플레이를

중심으로,가죽이음새를빨간실로꿰매눈이즐겁

다.대시보드와도어상단이상대적으로높아고성

능 스포츠 해치백에 탄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

다.

뒷좌석무릎공간은트랙스가더여유롭다.그런

데정작공간감과착좌감은코나가낫다.머리공간

이한층쾌적하고,시트방석길이가넉넉한덕분이

다. 3단계열선시트도있고,송풍구아래에수납공

간을파는등실용성도좋다.트랙스는다리공간은

좋지만성인이앉기엔머리공간이답답하다.시트

길이또한짧아착좌감이편하진않다.열선기능도

없다. 또 뒷좌석 바닥 매트에 별도의 고정 장치가

없어타고내릴때마다매트가움직였다.

트랙스는2068만원부터시작하는합리적인가격

을앞세운다. 하지만버튼시동&스마트키와뒷좌

석송풍구,앞좌석열선시트등의사양이중간트림

인LT부터들어간다. ECM룸미러는최상위인액

티브와 RS 트림에만들어간다. 전동 트렁크는선

택옵션인데,기능적연관성이없는어댑티브크루

즈컨트롤과같이묶었다.코나는가격이이전세대

보다 올랐다. 하지만 버튼시동 & 스마트키, 가죽

열선스티어링휠, 2열송풍구, ECM룸미러, 12.3

인치 중앙 모니터,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

(OTA)가기본트림부터들어간다.동생뻘인베뉴

와판매간섭을없애겠다는의도를엿볼수있다.

139마력짜리 트랙스 RS와 149마력짜리 코나

2.0인스퍼레이션의가격차이는280만원이다.코

나 1.6 터보와비교하면 349만원차이. 그런데최

상위모델끼리비교해도트랙스엔서라운드뷰모

니터와2열열선시트,천연가죽시트,동승석전동

시트가없다.에어컨역시코나는좌우개별온도제

어가가능한반면트랙스는전좌석통일이다.

본격적으로달려봤다. 주행성능은 GPS 기반의

계측장비를이용해▷0→시속 100㎞가속시간▷

시속100㎞→0의제동거리를계측했다.성인남성

2명이탑승했고, 실내온도는 22℃자동으로맞춘

뒤진행했다. 코나 1.6 터보 2WD 19인치 모델은

평균 7.67초를 기록했다. 1600~4500rpm까지 넓

은영역의엔진회전수에서뿜어내는27㎏m의최

대토크덕분에 7초중반의빠른가속시간을꾸준

히달성했다. 특히기존의DCT(듀얼클러치변속

기)를8단자동변속기로바꾸면서변속충격 없이

부드럽고매끄럽게가속하는느낌이좋다.

트랙스,머리공간답답하고열선없어

트랙스1.2터보2WD 19인치모델은평균9.67

초를기록했다.배기량차이를감안하면수긍할만

한결과다. 1.2L터보엔진은과급기덕분에2L엔

진수준의동력성능을확보했다.회전질감도매끄

럽다. 하지만반응속도가굼뜬6단변속기가장점

을 희석시켰다. RS 트림의 휠타이어(245/45 R

19)는엔진출력을감안하면과분해보인다.

제동거리는 코나는 35m, 트랙스는 39~40m를

기록했다.공차중량이가볍고더넓은타이어를쓰

는트랙스보다제동거리가 4m 짧다는건, 코나의

제동시스템이상대적으로훌륭하기때문이다. 트

랙스 역시 평균 39~40m의 제동거리를 기록하며

뛰어난실력을보였다.다만페달감각이다소푹신

하고,낮은중량과넓은타이어의장점을제대로활

용하지못했다. 제동거리뿐아니라감각적인부분

에서도코나의승리였다.

정교한핸들링은트랙스가한수위다.무게감이

가볍지만, 스티어링조작에따른앞바퀴의반응속

도가 빠르다. 또한, 넉넉한 차체 길이와 휠베이스

덕분에직진안정성도뛰어나다.승차감은조금양

보하되경쾌하고활기찬느낌을강조했다. 그래서

꼬부랑길운전이한층즐겁다.코나는이전세대와

달리좀더부드러운감각으로거듭났다.젊은고객

보단좀더다양한연령층을아우르는편안하고무

난한 차로 성향을 바꿨다. 정차 시 소음은 코나가

48㏈(데시벨),트랙스가53㏈을기록했다.아무래

도4기통엔진의코나가3기통트랙스보다한결조

용하고진동도말끔하게억제했다.시속60㎞주행

상황에선두차모두58㏈을기록했다.세그먼트를

감안하면정숙성은모두준수하다.

국내자동차세는배기량에따라부과한다. 1598

㏄인코나 1.6 터보는자동차세가연간약 29만원

이다. 반면 1199㏄의트랙스는약 22만원이다. 아

울러3종저공해차기준을만족해공영주차장주차

요금감면등의혜택도받을수있다. 연간보험료

는35세운전자기준,인터넷다이렉트보험(D사)

으로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 계산했다. 코나는 약

62만원, 트랙스는 약 65만원이 나왔다. 운전자의

나이와보험사에따라비용은다를수있기때문에

유의미한차이는아니다.

2023년등장한두대의소형 SUV는확실히이

전세대보다개선한완성도를느낄수있었다.코나

는호쾌한가속성능과시원한실내공간감,편안한

감각으로누구에게나잘어울린다. 트랙스는끈끈

하고정교한핸들링성능과운전석에집중한인테

리어,저렴한자동차세를갖춰젊고감각적인소비

자와궁합이좋다.

<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>

현대차디올뉴코나

길이×너비×높이(㎜) : 4350×1825×1585 엔진:직렬4개통1.6L터보 변속기: 8단자동

굴림방식:앞바퀴굴림 복합연비: 12.2㎞/L 100㎞가속: 7.67초

쉐보레트랙스크로스오버 자료:현대자동차한국GM

길이×너비×높이(㎜) : 4540×1825×1560 엔진:직렬3기통1.2L터보 변속기: 6단자동

굴림방식:앞바퀴굴림 복합연비: 12㎞/L 100㎞가속: 9.67초


